
용기를 내어 사랑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7절)

바오로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에페소 공동체의 책임자이며, 자신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젊은 제자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써요.

스위스의 두 4젠의 경험담이에요.

미카엘과 요셉은 알프스 산맥 근처의 어느 숲 속에서 
살아요. 하루는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셔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나빴어요. 

미카엘이 부모님께 다가가서 질문해요.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죠?”  부모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는, 조금 전에 다투었지만 별일 아닌 듯 보이려고 
애쓰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셔요.

그러나, 이 4젠 형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의 표시로 서로 
안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평화가 되돌아왔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모테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하느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힘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기억시켜 주어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라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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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OM,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의 어린이들입니다.


